
역사 속의 한 장면

......그러다가 드디어 월 일이 왔다. 한국의 남단이 조고만한 항도 마산에서 필경은 피의 항쟁이 전개리고 만 것

이다. 「부정선거를 물리치라!」「학원의 자유를 달라!」라고 외치고 일어난 마산( )의 학생 및 시민들에게 경찰은 실탄

으로 제지하기에 이르러 이 고장에서 처음으로 명 이상의 피살자가 생긴 것이다. 한국의 선거는 드디어 피를 보고

만 것이다. 다음 경찰은 이들에게 무지무지한 고문으로 보복하 고 또 이들에게 공산 누명까지 씨우려고 하 던 것이

다.......실로 ∙ 운동이나 광주 학생사건을 능가할만한 기세가 전국을 휩쓸고 있었던 것이다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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